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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 - 법조인 동정

“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

다고 해서 법원의 본연의 역할인 

재판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. 

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적시

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

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

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

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

니다.”(김명수 대법원장)

대법원이 3월 4일 화상회의 방

식으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

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

장회의(임시회의)를 개최, 재난 등 상황에서 

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적시 사건처리를 

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코로나

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

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가족 모두에

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, 올해 처음 시

행된 법관장기근무제도가 사무분담의 장기화

와 전문화로 연결되어 국민의 ‘좋은 재판’을 

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.”

고 기대했다. 대법원장은 또 “최근에 저의 불

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

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

린다.”고 사과했다.

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코로나19가 지

속되는 상황에서도, 소액사건, 개인도산 사건 

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

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

같이 하고,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

판지원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.

(출처/리걸타임즈) 

법무매거진

법조인 동정김명수 대법원장, 

전국법원장회의 화상회의 개최

〈대법원이 지난 3월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법원장

회의를 임시회의로 개최,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

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〉


